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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 스마트카드용 지문인식 모듈 개발 성공! 

▶ 독보적인 유연 패키징 기술 ‘하나플렉스’ 통해 다수의 ISO 신뢰성 충족 

▶ 세계 3대 카드사 업고 급속 성장할 지문인식카드 시장 진입 

 

<2018-11-22>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067310, 대표이사 한호창)이 

스마트카드에 탑재 가능한 지문인식 모듈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문인식카드는 카드 표면의 센서로 사용자의 지문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한다. 도난 카드의 부

정 사용과 카드 위·변조가 불가능해, 높은 안전성으로 시장에서 주목하는 솔루션이다. 

 

스마트카드에 지문인식 모듈을 탑재하려면 Bending(2측 굽힘), Twist(비틀림), Wrapping(형상 굽힘) 

등 다수의 ISO(국제표준기구) 신뢰성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반도체 패키징 기술보다 한층 

얇고 유연한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이다. 하나마이크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연 패키징 기술 ‘하

나플렉스(HANAflexTM)’를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내구도를 확보했다. 

 

기업 관계자는 “국내외 지문인식센서 기업과 손잡고 2~3년여에 걸쳐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며 

“본 개발을 통해 잠재력 높은 지문인식센서 적용 카드 시장에 진입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지문인식카드 출하량은 세계 3대 신용카드사의 주도 아래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유로페이(Europay), 마스터(Master), 비자(VISA) 등 국제결제표준(EMV) 규격을 좌우하는 3사는 올

해 초 이미 지문인식카드 시범 사업에 착수하며 지문인식카드 시장 확대를 예고했다. 또한, 세계 

스마트카드 시장관련 매체인 Embedded Security News 역시 지문인식센서 적용 카드 수가 2020

년 3억 장, 2021년 5억 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마이크론 한호창 대표이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으로, 기업의 중장기 성장

에 크게 기여할 사업 분야”라며 “글로벌 카드사들이 스마트카드 상용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

용카드에 탑재 가능한 얇고 유연한 지문인식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카드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

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자료문의: 하나마이크론㈜ 재무그룹 조민석 차장 (031-698-9078) 

㈜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10-8909-4042), 김물결 선임 (010-5104-3756) 



 

[관련 자료] 

  

▶사진 설명: 스마트카드 탑재용 지문인식 모듈(제품명 T-Shape Fingerprint Sensor Module) 


